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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개인전 Nam June Paik Solo Exhibition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Meeting Nam June Paik in Shanghai

 

 

전  시  명: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Meeting Nam June Paik in Shanghai 

일      시:  2014년 9월 12일 – 11월 2일(52일간) 

장      소: 학고재 상하이 

작      가: 백남준 

문의 및 담당: 최수영 so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 학고재상하이 폴더 > [20140912-1102 백남준] 

 

전시 개요 

학고재상하이는 2014년 9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상하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백

남준 개인전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를 개최한다.  

플럭서스 운동의 핵심멤버이자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백남준(1932-2006)은 비디

오조각, 설치, 퍼포먼스, 싱글채널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와 방법을 넘나들며 파격적이면

서 혁신적인 작품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분야의 대표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 전시는 백남준의 작품세계와 미학을 관통하는 주요축의 하나인 ‘전자초고속도로

(Electronic Super Highway, 지금의 인터넷)’의 개념을 형상화 한 설치 작품 <W3>, 불교의 

선(Zen)사상이 담겨있는 명상적 작품 <TV촛불>과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비디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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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견한 추상적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근이다>를 비

롯하여 90년대의 TV로봇 시리즈들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미래의 물결을 내다 

본 작가의 이상적 아이디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젊은 

작가들에게도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이 현지반응 

중국에서의 백남준 개인전은 2009년 베이징 중앙미술학원미술관에 이어 두번째 이며, 상

하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기에 반응은 매우 뜨겁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독립큐레이터 황두(黃篤)는 “백남준 선생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상

하이에서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다.” 라고 했으며, 중국의 미술 전문 

월간지 ‘예술당대’의 쉬커(徐可) 부주간은 “이제까지 상하이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중국 내

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주로 기획해왔다. 백남준과 같은 국제적 명성의 대

가의 작품을 상업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상

하이의 미술계와 컬렉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오프닝에 참석한 독일작가는 자신이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백남준 전시를 볼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며 “누군가는 하게 될 전시지만, 상하이에서는 오 년에서 십 년 정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학고재상하이는 용감하다. 감동적인 전시이다. 만약 이 정도 규

모의 전시가 독일 쾰른에서 열렸다면 오프닝엔 몇 백명의 사람들이 몰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백남준의 작품을 제작, 유지보수 해 온 ‘백남준의 손’으로 불리우

는 테크니션 이정성(아트마스터 대표)은 이번 전시의 설치를 마친 후 “백 선생님은 살아생

전 상하이에서의 전시를 열망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말썽부리던 모니터 몇 대가 

무사히 고쳐지고 시간내에 설치가 제대로 마무리된 걸 보면 아마도 백 선생님이 와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그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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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품 

 

W3, 1994, 64 monitors, Dimensions variable with specific installations 

 

  

TV촛불 (TV Candle), 1996, Mixed Media, 51x60x44cm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Sonatine for a Gold Fish), 1996, Mixed Media, 56x65x49cm 



 

Hakgojae Shanghai Press Release 

ⓒ 2014-09-21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근이다 (Nostalgia is an extended feedback), 1991, Vintage TV Cabinet, Neon, Chas

sis, Tubes, Laser Printed Canvas, Rug, Print, Lamp, Antique Photo Album, Three 4.5" KTV Monitors, 1 Sony 

Watchman, 1 Sony Laser Disk Player, 1 Paik Laser Disk, 165x78.74x34cm  

 

 

램프 (Lamp), 1994, Mixed Media, 50x25x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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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서문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Hommage a John Cage)’에서 피아노를 부수는 백남준

의 퍼포먼스는 본격적인 작가로서 백남준의 첫 무대였을 뿐 만 아니라, 서구 예술계의 매

너리즘과 오만을 질타하는 중요한 퍼포먼스였다. 백남준이 활발하게 참여한 플럭서스

(Fluxus)의 전성기는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걸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한

가운데 1968혁명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백남준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전기화

(electrification)’를 의미한다면 1968 혁명은 ‘전자화(electrofication)’을 의미한다고 단언한

다. 백남준에게 있어서 전기 시대가 결국은 빅브라더의 지배로 귀결된다면 전자시대는 그

에 대항하는 다중의 비결정적이고 자율적인 저항과 희망을 상징한다. 1984년에 전 세계에 

위성 중계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은 빅브라더가 미디어를 통해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암울한 예견이 ‘절반만 맞았고’ 

기술의 진보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것이라는 백남준의 절박한 믿음을 잘 보여

준다.  

 

정치-사회-문화적 연대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조직을 꿈꾼 플럭서스의 다른 동료들

과는 달리 백남준이 이 ‘전자시대’의 특징인 변동성과 비결정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확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의 샤머니즘과 선불교(Zen Buddhism)의 영향이 매우 컸다. 백남준

에게 있어 선(Zen)은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체험하는 것, 현재를 유

토피아로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反)아방가르드적이며 반경제적이고 반기독교적이

다. 하지만 이 반아방가르드적인 정신이 백남준에서는 아방가르드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이 동력을 토대로 백남준은 서구의 매너리즘과 오만과 대항하고 넘어설 수 있었다. 동양 

사상을 통해 아방가르드를 느림과 결합시킬 수 있었고, 기술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기

술의 인간화를 추구했고, ‘기술에 대항하는 기술로서의 예술’을 자신의 미학적 과제로 설정

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 나온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W3이다. W3은 World Wide Web을 의미하는데 

1974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에 제작 기금을 신청하고 무려 20년 후인 

1994년에야 제작된 작품이다. 1974년에 이미 인터넷을 예상하고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

이(Electronic Super Highway)’라고 불렀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총 64대의 모니터로 구성

된 이 작품은 백남준의 천재성과 그가 꿈꾼 미학 세계를 대변하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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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 작품에서 백남준은 동양 사상을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1894-1964)의 ‘개

연성이 높은 메시지(The more probable the message)’,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의 ‘차가운 매체(Cool media)’와 결합시킨다.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나 차가운 매

체는 정보 전달량이 낮아 수신자의 참여도와 관람자에 의해 오히려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얘기한 비디오 예술의 ‘비결정론적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백남준이 꿈꾼 미래의 미학은 창조자, 관람객, 비평가가 일체화되어 수많은 존재자들이 

발산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재조직하면서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자유를 향한 사랑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1932년 한국에서 태어나서, 홍콩에서 고등학교(Royden School)를 마치고, 일본의 동경대학

교에서 미술과 음악사를 전공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미술을, 뮌헨 대학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뉴욕에서 생활하며 작업한 백남준은 아시아-유럽-미국을 잇는 최초의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동료들은 그와의 협업을 통해 전후 유럽의 암

울한 현재를 극복할 대안을 보았고, 자아도취에 빠진 동양의 옥시덴탈리스트(Occidentalist)

들에겐 항구적인 자기반성의 척도가 되어왔다. 그것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거

의 모든 비평가들이 백남준을 1960년대 이후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작가라는데 동의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의 천박한 지식과 재주 없는 글이 부끄럽지만, 나 역

시 그를 무한히 존경하는 많은 이들 중 하나일 뿐이다. 살아생전 백남준은 상하이 전시를 

열망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 했다. 2006년 뉴욕에서 사망 후 그의 육신은 서울-뮌헨-뉴욕 

세 곳에 나뉘어 안장되었다. 

 

윤재갑(하우 아트 미술관 관장) 

 

 

 

 

 

 

 

 

 

 

 


